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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소그룹 이렇게 운영하십시오.

지난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방학입니다.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2개월 정도 짧지 않은 기간을 방학이라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이 그러하듯 방학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방학 기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학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휴식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방학 중에도 지속해야 할 기본적인 영적 성장의 기회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주한 일상과 달리 방학이 주는 여유로움을 실질적인 면에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면 – 방학 중에도 지속해야 할 기본

제자훈련 1권 ‘제자훈련의 터다지기’에서 배웠듯이 ‘기도’와 ‘말씀’은 영적 생활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방학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낭비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이래 긴장감이 풀리고 나태해지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알고 사역하는 효과적인 리더들은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구성원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전화 통화, 사랑이 담긴 편지와 메일을 통해 때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부드럽게 자극하고 격려합니다. 리더는 이런 본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에도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풍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불연속적인 면 – 방학이 주는 특별함

효과적인 사역자라면 방학이 주는 여백과 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분주하던 학기 중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방학 기간을 통해 처리합니다. 자칫 방학 기간을 그냥 낭비해 버리면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 관계가 다소 소원하던 구성원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그룹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바로 방학입니다. 문제에 대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것이 탁월한 리더의 특징입니다. 

방학은 반복적인 일상으로 인해 다소 지쳐 있는 소그룹에 활력을 충전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충분하지 못했던 기도와 교제의 갈증 해결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소그룹 리더에게 주어진 방학 숙제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교제가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호간에 자신의 과거를 공개함을 통해 친숙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을 들음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1일 혹은 1박 수양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가능하다면 구성원의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주는 특별함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리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들을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기에 소진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방학입니다. 만약 방학 기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곧 탈진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리더 자신만을 위한 영적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그 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예수원’과 같이 영적 휴식과 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방학이 되십시오

친숙함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그리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초가 아닙니다. 이번 방학에는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방학 기간을 통해 친숙함이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 질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충분히 투자하십시오. 리더가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해지면 소그룹 역시 더욱 활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방학은 그저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니라 이전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입니다. 열매가 있는 방학이 되십시오. 

소그룹 지도자를 위한 편지 역시 7~8월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 첫째 주부터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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